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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개한 장미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나비는 자연스레 꽃을 찾아 전시장을 방문했다. 겨울 추위

를 뚫고 이른 봄이 찾아온 것만 같은 느낌이다.

물론 전시장을 채운 장미는 진짜가 아니다. 문성식 작가(39)의 작품에 그려진 꽃이다. 나비도 마

찬가지이다.

이 작품은 12월31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문성식 개인전 '아름다움.

기묘함. 더러움.'의 출발점이 된 장미 연작 '그냥 삶'이다.

국제갤러리 문성식 개인전…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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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만난 문성식 작가는 "한때 장미에 꽂혀서 3년 정도 장미를 키운 경험이 있다"며 "그러다가

왜 내가 꽃에 꽂혔는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주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고

말했다.

문 작가는 "장미를 키우면서 벌레와 나비, 새가 꼬이는 장면을 목격했고,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또한 식물의 '성기'인 꽃은 아름답다고 하면서 동

물의 성기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며 든 의문인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생각도 그림에

반영됐다"고 했다.

그렇게 장미의 '끌림'에서 시작된 작업은 이산가족의 이별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손에 집중한 작

업, 본능적으로 뒤엉킨 남녀의 신체를 묘사한 작업, 물을 머금은 식물이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작업 등으로 다양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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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방식도 다양하다. 검은 바탕에 젯소를 바른 뒤 날카로운 도구로 이를 긁어 떼어낸 선에 과슈

로 채색한 드로잉+페인팅 작업과 채색 드로잉, 유화 바탕을 연필로 긁어 그린 유화 드로잉 등이

작가가 구현한 방식이다.

문성식 작가는 "작가에게 드로잉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며 "드로잉과 페인팅을 어

떻게 결합할지 고민하고 그 경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나는 어릴 땐 뭘 그리는 화가냐고 물어보면 '정원 시리즈나 한국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모든 걸 다 그릴 수 있는 작가'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식은 198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서 수학한 작가로,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최연소 작가로 참여하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4년 만의 개인전으로, 전통과 현재, 동양과 서양을 잇는 고유한 정체성을 추

구하는 신작 150여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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